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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 및 영향요인

성경자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Turnover intent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mong care workers

kyoung-Ja Sung
Gumi University College Dept. of Nursing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직무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
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D시 내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요양
보호사 232명이었다. 분석은 SPSS WIN ver 21.0과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피로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4.9% 설명되었고. 직무만족도는 직무스트레스, 피로에 
의해 54.6% 설명되었으며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에 의해 46.2% 설명되었다. 즉, 직무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가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직,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직무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이직의
도를 감소시키고 안정된 평생직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which affect
the turnover intention of elderly nursing home care worker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15 to Sep. 30, 2014.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delivered and 
collected without the respondents' personal information. The subjects were 232 female care workers working in 
nursing homes in D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and AMOS 21.0 programs.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care work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The variables included in this study were fatigue, which comprised 4.9%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explained 54.6% of job stress and fatigue. The turnover intention was 46.2%  due to
job stress,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In other words, job stress,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had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care workers.
In conclusion, job stress,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affect the turnover intention. Therefore, a policy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is needed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of care workers, and fulfill
their duties in a stable life tim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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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안정된 속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해 최근에 들어서는 그 진행속도가 매우 가

속화되어 급격한 고령화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2000
년도 노인인구 비율은 7.2%였고, 2005년에는 9.1%였으
며, 2018년에 14.3%,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
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당면하
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노인 질환의 증가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후기고령노인 비율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치매, 중풍 등의 이유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요구는 요양비용의 증가라는 국
가적 부담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
께 핵가족화, 여성의 저 출산 및 사회참여 증가 추세, 가
족의 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가족의 노인요양보호가 한

계에 도달하면서 사회의 부양책임의 부담 증가, 의료 및 
복지와 관련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요구가 발생

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양보호가 중심이 되는 

공적인 요양보호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해지면서 2008
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었다. 이
러한 목적으로 신설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계
약직 등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 수

행 중 감염가능성, 근무형태로 인한 이차적 건강장애, 요
양보호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응대 과정 중 유발

되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은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수준 높은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시설에 배치, 
운영되면서 열악한 근로환경, 근무조건 등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로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직무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직의도 모형을 구축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

여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인 인적

자원관리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보건 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

며 D시 5개구 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
해 규모별로 층화, 각 시설규모별 기관마다 목록을 작성
하여 그 목록의 일련번호에 따라 계통적으로 3개의 기관
을 선정하여 각 기관마다 7부씩 할당, 각 구역별로 63부
씩을 배부, 총 315부를 배부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자료처리에 적합한 232부를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24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
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
한 Cronbach′s α=.766이었다.
피로수준 측정은 Schwartz 등［1］에 의해 개발된19

개 항목의 다차원피로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Jang［2］이 한국판 MFS로 재구성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MFS는 지난 2주 동안 느꼈던 피로수
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전반적 피로도 8문항, 
일상생활 기능장애 6문항, 상황적 피로5문항의 세 개 하
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5점
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
록 피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도구 전체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911이었다.
직무만족도는 Slavitt 등［3］이 개발하여 Park［4］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한 Kim［5］의 내용을 본 
연구의 직업군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하
위영역으로는 보수 6문항, 전문적 지위 5문항, 행정 8문
항, 자율성 3문항, 업무요구 4문항, 상호작용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척도는 각각의 요인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의 5점 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방향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1이었다.
이직의도는 Becker［6］의 4문항을 Cho［7］가 번

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의 5점척 도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 및 영향요인

287

로 “전혀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런편이다” 5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크다

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는 Cronbach′s α=.833이었다.

2.3 가설적 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1개의 외생 변수(직무스트
레스)와 3개의 내생변수(피로, 직무만족도, 이직의도)로 
이루어졌으며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직무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로 직접 경로를 설정
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피로에, 직무스트레스와 
피로가 직무만족도를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경로로 설정하였다. 가설적 모형 Fig. 1에서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직무스트레스는 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 피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5: 피로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직무만족도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x1 x2 x3 x4 x5 x6 x7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y1 y2 y3

y10

Fatigue

Job

Satisfaction

y4

y5

y6

y7

y8

y9

H1

H2

H3

H6

H5

x1: Job demand  y1: Daily dysfunction
x2: Job control  y2: Situational fatigue
x3: Interpersonal conflict  y3: Global fatigue
x4: Job insecurity  y4: Pay
x5: Organizational system  y5: professional position
x6: Lack of reward  y6: Administration
x7: Occupational climate  y7: Autonomy

 y8: Job demand
 y9: Interaction
 y10: Turnover intention

Fig. 1. Hypothetical model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21.0과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ver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
도 비교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 
평균비교는 Scheffe's test 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
형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의 모델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

을 사용하였다.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의 여부
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검증은 χ2, χ2/df, GFI, CFI, 
SRMR, RMSEA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총 효과와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
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이직의도 비교

3.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비교

Table 1. Mean score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32) 

  Variables n
Turnover intention

Mean±SD

Age(years)
 ≤39a 11 10.45±4.71
 40-49b 41 11.31±2.58
 50-59c 149 10.12±2.58
 ≥60d 31 8.64±3.02
 t or F(p) 5.50(<.001) b>d†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a 67 8.73±2.48
 High schoolb 127 10.55±2.84
≥Junior Collegec 38 11.28±2.61
 t or F(p) 14.01(<.001) c, b>a†

Marital status
 Unmarrieda 13 11.23±3.70
 Marriedb 176 10.27±2.78

  Divorce 
  & separation
 & bereavementc

43 9.32±2.74

 t or F(p) 2.93(.055)
Job selecting  motivation
 Alivinga 111 10.21±2.75
 worth lifeb 85 9.52±2.97

  Spare time 
 &social lifec 20 11.50±1.93

 Othersd 16 11.31±3.09
 t or F(p) 3.87(.010) c, >b†

Other competency proof
 Not having 125 9.63±2.87
 Having 107 10.75±2.72
 t or F(p) -3.04(.003)

†: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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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결과는Table 1과 
같다. 연령, 학력, 결혼상태,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된 동
기, 요양보호사 외 자격증이나 면허증 보유 여부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49세 이하에서
(F=5.50, p<.001), 학력이 높을수록(F=14.01, p<.001), 
여가활동을 위해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된 경우(F=3.87, 
p=.010),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 다른 자격증이나 면허증
을 보유하고 있는 군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군(t=-3.04, 
p=.00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1.2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비교

Table 2. Mean score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job-related characteristics          (N=232)

Variables n
Turnover intention

Mean±SD

Employment type 

  Regular 176 10.29±2.68
  Irregular 56 9.693±3.31
  t or F(p) 1.23(.222)
Duty pattern
  Three shifta 46 10.39±2.91
  Two shiftb 47 10.38±2.71
  Shift once 
  in two daysc 25 8.92±2.23

  Day fixd 59 10.45±2.67
  Otherse 55 9.98±3.26
  t or F(p) 1.55(.188)
Total career 
of work(years)
  <1a 33 9.93±2.90
  ≥1-< 3b 69 10.39±3.24
  ≥3-< 5c 50 10.50±2.30
  ≥5d 80 9.81±2.79
  t or F(p) .84(.470)
Career of work  
present organizatoin (years)
  <1a 73 9.72±3.05
  ≥1-< 3b 89 10.53±2.73
  ≥3-< 5c 42 9.95±2.52
  ≥5d 28 10.32±3.12
  t or F(p) 1.19(.314)
Organization size
  <10 persona 49 9.22±2.70
  10-30b 90 10.16±2.68
  ≥30c 93 10.62±2.99
  t or F(p) 3.95(.021) c>a†

The number of 
person charge
  1-2a 36 11.16±2.51
  3-4b 61 10.75±3.13
  5-6c 78 9.69±2.70
  ≥7d 57 9.49±2.70
  t or F(p) 4.28(.006) a>d†

Table 2. Continued

  Variables n
Turnover intention

Mean±SD
Most hard service
  Communication 
  (emotion care)a 49 10.06±2.82

  Excretion  careb 44 9.34±3.01
  Position change 
  & movement carec 72 10.19±2.701

  Intake  cared   11 10.81±3.42
  bathinge 40 10.95±2.64
  Ohersf 16 10.00±3.03
  t or F(p) 1.49(.193)
Monthly income(10,000won)
  ≤ 99a 7 11.00±1.91
   100-129b 123 10.10±2.96
   130-149c 88 10.30±2.63
  ≥150d 14 9.12±3.54
  t or F(p) 8.84(.450)
Time job leave experience
   Nothinga 114 10.46±2.93
   1b 48 9.75±2.96
   2c 31 9.67±2.71
  ≥3d 39 10.10±2.57
  t or F(p) 1.06(.365)

†: Scheffe's test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시설규모, 일일 평균 돌보는 담당자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이상의 시설 규모에
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F=3.95, p=.021), 일일 평균 돌보
는 담당자 수가 적을수록 (F=4.28, p=.006) 유의하게 나
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시설 규모에서 30인 이상의 시설 
규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10인 미만 시설규모에
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일 평균 

돌보는 담당자 수에서는 7명 이상 담당하는 경우보다 
1-2명 담당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3.2 가설적 모형의 검정

3.2.1 가설적 모형 적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 이직
의도의 영향관계를 구조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잠재변수로는 1개의 외생개념, 직무스

트레스와 3개의 내생개념, 즉, 피로, 직무만족도, 이직의
도를 이론적 변수로 하여 가설적 모델을 구축하였다. 
한편, 모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7개의 측정변수, 

피로는 3개의 측정변수, 직무만족도는 6개의 측정변수
이고 이직의도는 하나의 측정변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총 17개의 측정변수가 포함되었다. 연구모형의 추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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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결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변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는 왜도, 첨도 
모두 일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였고 표본의 크기도 적합하

였다. 

3.2.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및 수정모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가 가설모형을 잘 설명하

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가설모
형의 적합지수는 χ2=426.65(<.001), χ2/df=3.74, GFI=.81, 
CFI=.72, SRMR=.09, RMSEA=.10으로 나타나 전반적
인 적합지수가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론적배경과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가 5이상인 직무요구와 직무자율, 관계갈등과 직
장문화, 직무자율과 직장문화 간의 오차항 변수와 자율
성과 보수, 자율성과 전문적 지위, 업무요구와 전문적 지
위, 자율성과 행정 간의 오차항 변수 및 상호작용과 이직
의도 간의 오차항 변수를 논리적 근거에 의해 공분산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곡선으로 연결하여 미

지수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형을 수정한 결
과, 가설적 모형보다 더 간명하면서 부합도 지수가 호전
된 것으로 수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성을 보면, χ2=336.05(p<.001), 

df=106, GFI=.86, CFI=.80 SRMR=.08, RMSEA=.09로 
나타났다. RMSEA적합지수는 권장수준에 도달하였으나
χ2, χ2/df, GFI, CFI,SRMR가 적합한 모형 수준에 도달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론적 기틀에 타당
하여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았다. Table 3.

3.2.3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 및 수정모형에 대한 최종 효과분석에 대한 

결과는 Fig. 2와 Table 4와 같다.
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로 직접효과

와 총 효과(γ=.221, p=.039)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
명력은 4.9%였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피로이며 이 변수들이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54.6%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직접효과
(γ=-.667, p=.010), 간접효과(γ=-.045, p=.018), 총 효과(γ
=-.712, p=.00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로는 

직접효과와 총 효과(β=-.203, p=.015)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피로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피

로, 직무만족도이며 이 변수들이 이직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6.2%이며 이중에서 직무만족도가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직접효과, γ=-.050, p=.804)은 없었으
나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효과(γ=.482, p=.009), 총 효과
(γ=.432,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피로는 직접효과(β=.208, p=.032), 간접효과(β=.124, 
p=.010), 총 효과(β=.332, p=.02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직접효과와 총 효과(β
=-.613, p=.009)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로가 증가 될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직무스트레스는 

피로에 의해 4.9% 설명되었다. 직무만족도는 직무스트
레스, 피로에 의해 54.6% 설명되었다. 이직의도는 직무
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에 의해 46.2% 설명되었다.

3.3 가설검증

수정모형에서는 5개의 가설은 지지되었고 1개의 가설
은 기각되었다. 가설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정 모형에서 도출된 내생변수에 따른 가설
   가설 1: 직무스트레스는 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 효과(.221, p=.039)
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667, p=.010), 간
접효과(γ=-.045, p=.018), 총 효과(γ =-.712, 
p=.00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피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 효과(-.203, p=.01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4: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050, p=.804)가 유
의하지 않아 기각하였으나 간접효과(γ=.482, p=.009), 
총 효과(γ=.432, p=.0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 피로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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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pathway(p<0.05)

Non-significant pathway

     x1: Job demand  y1: Daily dysfunction
     x2: Job control  y2: Situational fatigue
     x3: Interpersonal conflict  y3: Global fatigue
     x4: Job insecurity  y4: Pay
     x5: Organizational system  y5: professional position
     x6: Lack of reward  y6: Administration
     x7: Occupational climate  y7: Autonomy

 y8: Job demand
 y9: Interaction
 y10: Turnover intention

Fig. 2.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Model χ2 χ2/df p GFI CFI SRMR RMSEA

Evalution criteria - <3 >.05 ≥.90 ≥.90 ≤.05 ≤.05∼.10

Hypothetical model 426.65 3.74 <.001 .81 .72 .09 .10

   Modified model 336.05 3.17 <.001 .86 .80 .08 .09

GFI=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e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Table 3. Comparison of Fit statistics for the Modified model                                      (N=232)

가설은 직접효과(β=.208, p=.032), 간접효과(β=.124, 
p=.010)와 총 효과(β =.332, p=.021)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6: 직무만족도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 효과(-.613, p=.009)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공변량 구조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요양보

호사의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연구로 요양보호사의 이직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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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
SRW(SE) t(p)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SMC

 Exogenous      variable
Fatique .049
  Job stress .221(.74) 2.366(.018) .221(.039) .221(.039)
Job satisfaction .546
  Job stress -.667(.91) -4.109(<.001) -.667(.010) -.045(.018) -.712(.006)
  Fatique -.203(.04) -3.208(.001) -.203(.015) -.203(.015)
Turnover intention .462
  Job stress -.050(.55) -.303(<.762) -.050(.804) .482(.009) .432(.005)
  Fatique .208(.04) 2.139(.032) .208(.032) .124(.010) .332(.021)
  Job satisfaction -.613(.10) -3.668(.001) -.613(.009) -.613(.009)

Table 4. Effects of Latent variables for Modified model                                           (N=232)

4.1 직무스트레스

첫째, 직무스트레스는 요양보호사의 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사무직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 Cha 등［8］의 연구 및 응급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평균연령은 52.8세의 중년여성이었으며 이 
두 선행연구의 평균연령대는 20대로, 직업군과 연령 분
포율이 상이한 여성 근로자를 비교했음에도 유사한 결과

를 보인 것은 직무스트레스가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
족에 유의한 직접 및 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요인 및 직무스트레스가 낮

아져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

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받는 직무
스트레스로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게 되어 결국에는 이직

을 고려한다고 보고한 Kang［10］과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인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이직의

도는 높아지고 업무만족과 감독만족, 보수만족, 기관만
족은 낮아진다고 보고한 Kwak［11］의 결과와 장기요
양시설과 재가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직무스

트레스 요인(역할 모호성, 원만하지 않은 동료관계)이 직
무만족도를 낮추고 이직충동을 높인다는 Kim 등［12］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조직 내 직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조직문화를 

유도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할 수 있는 문화 형

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운영자의 지원과 노력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본다. 
셋째,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직접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유의한 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이직의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r=.28, 

p<.001)가 나타난 결과로 보아 직무스트레스가 간접적
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로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Yang［13］의 연구에
서는 직무특성, 역할관련, 인간관계, 보상제도, 조직특성
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이직의도를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접효과는 β=.219,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직무만족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와는 달리 Ahn［14］과 Jung［15］의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상자관련 스트레스와 경제
적 측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Lee［16］연구에서도 업무스트레
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두 요양보
호사의 이직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선행연구들은 구조 모형구
축을 통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 본 결과가 아

니라 회귀모형분석을 통해 그 관련성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또한, Won［17］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

이 직무관련 주요 스트레스로 확인되었으며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대결과도 보여주었다. 
이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대부분 생계

유지를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심리적으로 힘
들어도 참고 견디고 있으며 이직의 주원인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

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

지만 어떤 조건하에서는 이직의도에 미치지 않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어떤 
특정 조건이나 변수가 이런 유의미한 관계 규명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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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피로

첫째, 피로는 직무만족도에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는데, 
Lee［9］연구는 피로가 직무만족도와 관련성 있었으며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자율성 영역, 대인관계 
영역, 전문적 위치 영역 순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피로는 이직의도에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피로로 인한 중년여성의 육체적 부담감(Lee,［1
8］)은 직무만족 수준과 관계없이 또는 조직에 관심과 
애착이 있어도 이직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19］) 이는 대다수의 요양보호사가 중년여성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힘든 업무로 인해 유발될 수 있

는 피로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피로를 낮추기 위한 근

무주기의 규칙성 등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피로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거나 건강증진을 위한 조직 내에서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3 직무만족도

본 연구는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직접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
은 결과는 Kim 등［20］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 요양
보호사의 이직의도가 직무만족도에 의해 26%의 설명력
으로 예측되었고. Kim［21］연구에서는 직무만족(β
=-.519, p<.001)이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변수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r=-.52, p<.001)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Lee 등［19］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 승진, 급여수준 등의 보상에 있어서의 직
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

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보상 보다는 동료관계 및 역할조

정을 잘 분배하여 갈등으로 인한 이직의도를 예방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이 높더라도 더 나은 취업 기회찾아오

면 이직을 생각 할 수 있다는 점 Lee 등［19］을 염두하
여 개인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조

직에 애착을 갖고 근로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감

과 전문성을 향상 시켜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을 보면, 이직의

도에 직무스트레스는 간접적인 영향을, 피로, 직무만족
도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피로와 직무만족

도는 직무스트레스보다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더 큰 영

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직무스트레스와 피로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가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D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인 직
무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이직의
도를 줄여 전문 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는 요양
보호사의 안정적인 인력확보 및 이직감소를 통한 근로지

속성을 제고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 결

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D광역시
에 국한되어 있는 요양시설을 계통추출하여 실시한 연구

이며 포괄적이고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기에 요양

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또 다른 원인 변수가 작용할 수 있

으므로 일반화하기는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향후 요

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배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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